
현대오일, 가짜 석유 적발률 최고
상반기 2.2%로 정유 4사 중 가장 높아 … 무폴주유소는 4.2% 달해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제까지 내걸며 유통질서 확립을 선언했던 현대오일뱅크가 정유기업들 가운데 가짜석

유 적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정유 4사의 가짜석유 적발률은 현대오일뱅크가 2242건 검사

에서 49건이 적발돼 2.2%로 가장 높았고, S-Oil 1.4%, GS칼텍스 1.3%, SK에너지 1.2% 순이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10월부터 가짜석유 신고에 500만원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유통질서를 자정하겠

다고 공언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포상금제 신고 이후 아직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메이저인 정유 4사에 비해 자가상표주유소(무폴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률은 4.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적발건수는 2007년 261건에서 2011년 523건으로 2배 증가했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짜석유 판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9월11일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이 합동 단속으로 1조원대의 가짜석유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유통조

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장 관계자는 “가짜석유 제조 판매로 얻는 수익이 높아 처벌을 무릅쓰고 불법을 일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

다”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유기업들도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0>


